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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장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 주제 국립박물관입니다. 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 개교한 한인 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 7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비행학교는 일

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100년 항공 역사를 담고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공항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 중 하나인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망라하여 보여주는 항공역사, 항

공산업, 항공생활 주제의 상설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 항공기 16대, 드론 및 OPPAV(자율비

행 개인항공기) 등 미래 항공 자료, 인천국제공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와 국적 항공사들의 유니폼 등을 

통해 공항 서비스 분야 1위, 항공운송 분야 6위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과 기술력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

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체 공간의 40%를 체험관과 교육 공간으로 구성하여 대상별 맞춤형 항공 콘텐츠 

체험 환경을 구축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관 5년 차의 국립항공박물관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국제 항공박물관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함께하고 있는 국립독일박물관은 1903년 개관하였고, 다른 참여 박물관들도 

50년 내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항공”이라는 세계를 직면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항공박물

관이 개관하였고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이제 막 걸음을 뗀 아이와 

같은 신생 박물관이지만, 이미 항행을 시작한 세계의 항공박물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유하고, 교

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항공”은 과학적인 원리나 산업의 발달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

으며, “항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는 나라마다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양면적 콘텐츠입니다. 즉, 

박물관의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와 보존, 학술적 연구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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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 핀란드 항공박물관, 

국립독일박물관, 영국 왕립공군박물관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항공박물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향후 4년간 이를 통해 항공박물관 전문가를 위한 주제 맞춤형 워크숍, 전시 및 교육 교류 프로젝트 등 구

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박물관이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변수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이라는 제한된 기한을 1차적으로 설정하고, 지

속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서 작년 10월 ICOM-CIMUSET의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전 세계의 과학기

술박물관과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그 인연을 “항공”을 주제로 하여 더 구체화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열심히 협의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위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항공

박물관”에서의 여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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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 소개

김가영┃국립항공박물관 학술연구팀장

국립항공박물관은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9월 14일 착공하

였다. 그리고 2019년 8월 20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제 16490호 ‘국립항공박물관법’을 설립 근거로 하여 

2020년 7월 5일 개관하였다.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 · 보존 · 연구하고 전시함으로써 항공문

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 법인 형태의 국립박물관으로, 국회의 승

인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연간 예산은 163억 내외이며, 인가된 정규 직원은 83명이다. 또한 

매년 별도의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채용된 50명 내외의 인력이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하여 현장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은 김포국제공항 내 부지 15,000㎡, 연면적 18,632㎡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일 건물로 구성되

어 있다. 전체 건물의 모양은 항공기의 터빈 엔진을 형상화하여 설계되었는데 2020년 서울시 건축상과 한국

문화공간상,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6∙

국립항공박물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상설로 항공역사·항공산업·미래항공 생활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면적

은 7,128㎡이다.

 < 층별 상설 전시 구성 >

(1층) 항공역사 (2층) 항공산업 (3층) 항공생활

[ 과 거 ]

▪세계 항공역사
▪대한민국 항공역사

⇒

[ 현 재 ]

▪항공운송과 공항
▪실감 영상관

⇒

[ 미 래 ]

▪항공발전과 미래생활 변화
▪기획전시

(1층) 항공역사: 세계 항공역사, 한국 항공역사, 실물 항공기

독립운동으로 시작해 현재의 경제 강국을 견인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주제로 복원기체, 실물기체, 보잉747 단면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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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항공산업: 항공운송과 공항, 실감 영상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기술력, 스마트 공항 소개
�<항공과 꿈>을 주제로 한 실감 영상관 오픈(2023년 12월)

(3층) 항공생활: 미래항공교통과 생활문화

드론, 자율비행개인항공기(OPPAV), UAM 등을 활용한 미래교통수단과 변화될 항공미래의 모습 소개

상설 전시 외에도 2020년 개관 이후, 매년 특별 기획전시를 오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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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기획전시: 

기획전시실

다양한 테마로 매년 1~2회 새로운 전시를 개최하는 특별전시 공간(787㎡)

2020년(개관 전시) 한국공항공사 창사 40주년전

2021년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전

2022년 고국 방문 비행 100주년 기념 공중용사 안창남전

2023년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2024년
�대한이 가진 첫 비행학교 
�오토 릴리엔탈 특별전시 “Flying Man”  

이 외에도, 박물관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팝업 전시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부(청주

국제공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도 하고 있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2018년부터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항공 자료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 4회 공개 구입을 하는 한편 필요시 공개 경매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증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

기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년 하반기에는 기증자 초청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수집

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열린 자료실을 오픈, 연 1-2회 개편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

족한 초기 항공 기체 자료는 매년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역사적 기체 위주로 선정,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국립항공박물관의 전체 소장 자료는 2024년 6월 기준 5,340건 19,537점이다. 

현재까지 수집하여 소장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항공독립운동 관련 자료 : La Coreé Libre 3호(유럽 내 한국 독립운동 소개 잡지), 스탠더드 J-1(한인비

행학교 훈련기/복원), 윌로우스데일리저널(한인비행학교의 개교 등을 다룬 기사가 있는 미국 현지 신문), 

임시정부 비행장교 1호 자격증, 독립운동가 서왈보 선생 항공학교 졸업축하회 사진, 이기연 비행사 강경 

비행 기념 사진 

- 실물 항공기 16대, 드론 및 OPPAV 등 시대별 대표 항공 기체 자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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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J-1
 임시정부 비행장교 

1호 자격증

 

윌로우스 데일리 저널

La Coreé Libre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한 2020년 7월은 코로나-19가 가장 심해지기 시작하여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모든 문화시설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시기였다. 이에 야외 공간에서 개관식을 한 후 바로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약 2년간 박물관은 휴관과 재개관, 조건부 개관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꾸준히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만 4년 만인 2024년 8월 13일 누적 백만 관람객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관람객 수는 매우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는 이유는 “항공” 자체가 가지는 콘텐츠의 힘뿐 아니라 전체의 40% 이상을 체

험관과 상설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관람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박물관의 운영 정책

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 즉, 소장품 전시 위주의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과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과학관이나 

어린이박물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과학문화 체험형 종

합박물관이라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여러 관심과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물관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국립 박물관 최초로 오픈한 영·유아 전용 상설 교육실인 <푸릉푸

릉 항공 걸음마>부터 작은 어린이박물관인 <어린이 공항> 체험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항공기 안전에 관

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내안전체험관>, 초등 고학년부터 경험할 수 있는 <조종-관제 시뮬레이터 체험

관>, 다양한 항공 레저 스포츠를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항공레저체험관>, 전 세계에서 호평받

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블랙이글스 탐승체험관>, 종이비

행기부터 드론, UAM 등 모든 항공 산업 기체를 직접 체험하고 그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항공배움놀이터> 

등 전 연령, 항공 관련 전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항공”을 주제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최첨단 체험 환경은 국립항공박물관이 가장 자신있고 자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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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항공배움놀이터

전시연계 교육, 어린이날 등 계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층: 대강당

진로체험교육, 컬로키엄 등 학술행사 운영

2층: 항공배움놀이터

항공기 원리, 항공산업, 드론, UAM 등을 주제로 한 상설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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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기내훈련 체험관

항공안전 · 도어작동 · 비상착륙 · 비상착수체험 등을 통해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한 올바른 기내 질서 의식 습득

2층: 조종관제 체험관

보잉747 여객기 조종석과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을 연결한 시뮬레이터 체험(세계 최초 조종과 관제시스템을 연계 도입) 

2층: 블랙이글스 탑승체험관

VR 영상 및 360° 회전 장비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부조종석 동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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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항공레포츠 체험관

항공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대중적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레포츠(경량 항공기·헬기 시뮬레이터, 행글라이
딩·패러 글라이딩 VR) 체험

3층: 어린이공항 체험관

박물관 캐릭터 나래(EBS애니메이션 ‘슈퍼윙스’ 출연)와 공항 직업군의 역할을 놀이로 배워보는 어린이 전용 체험

3층: 항공배움놀이터

융복합, 교육 서포터즈 훈련 등 집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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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푸릉푸릉 항공걸음마

영유아 특화, 오감으로 놀이하며 항공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3층: 항공 도서관

항공 및 박물관 관련 11,688종 14,093권 소장

국립항공박물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항공 및 박물관 관련 국제교류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다. 

2021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고, 2024년에는 ICOM-CIMUSET의 50번째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30개국의 박물관 전문가들과 매우 소중한 관계 맺음을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지난 6월에는 ICOM 이집트위원회와 “박물관 접근성”을 주제로 한국-이집트 박물관간 첫 번째 공식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8월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례로 발표될 핀란드 항공박물관과의 협업 컬로퀴엄 프로

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외에도 2021년부터 항공 분야와 박물관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하

나로 잇기 위하여 국제저널 발간도 시도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올해부터는 휴지기를 가지기로 

결정하였지만 향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항공박물관”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립항공박물관은 코로나-19 펜데믹 중 개관한 박물관으로, 그 어떤 박물관보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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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관람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박물관이다. 지난 ICOM-CIMUSET 

연례 학술대회 기간에도 워크숍, 학술대회 사례 발표, 하이라이트 투어 등을 통해서 국립항공박물관의 접근

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참가자들에게 적극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A(viation)-ble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대상 확대를 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 학예인력 워

크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콘텐츠 공유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청각, 발달, 뇌병변 장애인 등과 외

국인 탑승자들의 응급상황과 기내 서비스 요청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 기내 의사소통 카드(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콘텐츠를 개발 · 제작

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이 AAC카드는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10개 국적사(대

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

어로케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직접 제공하여 이미 2개 항공사의 기내에서는 활용되고 있다. 

■ A(viation)-ble 교육 프로그램 

ㅇ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을 위한 주요 교구

입체 촉각 교구

세계·대한민국 항공역사 관련 주요 항공기 5종: 항공기별 특성(재질, 형태), 
촉지를 위한 양각 묘사, 보조 교구 추가 개발 등 

촉지판형 교구

- 항공 산업(민항, 여객기 구성, 김포공항) 관련 내용 선정, 제작 
- 저시력자용 큰 활자, 점자와 촉각 요소를 복합한 촉지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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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각장애: 아바타 수어 키오스크를 활용한 기내훈련체험관 개발 및 시범교육

개발 과정

청각장애인 연구원 현장 검토
청각장애인 대상 아바타 수어 

시연 및 자문
브릿지 수어/체험 강사간 

운영 협의

시범 교육

항공 안전 – 테이저건 발사 
상황 시연

기내 도어 - 슬라이드 
작동방식 시연

기내안전 – 비상탈출
추가 설명

ㅇ 발달장애: 발달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박물관 관람 및 항공 체험 교육

점자 교구 및 교재 

/ 큰 활자 교재

대한민국 항공역사관 주요 전시 자료(윌로우스 데일리 저널, 이용근 조종사 면허증)  
콘텐츠를 점자/큰 활자를 혼용하여 대상 맞춤형 교재로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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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 기내 의사소통(AAC)카드와 이스타 항공사에서 실제 태블릿을 활용, 사용하는 모습  

  

❚국립항공박물관은 왜 “항공” 박물관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가? 

1. [항공박물관 전문가 주제 워크숍] 제대로 배우고 싶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개관 5년차의 신생박물관으로, 개관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박물관을 

견학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일정과 거리 등의 한계로 실제 얻고자 한 바를 모두 얻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들을 모아, 선진 사례 또

는 앞서 경험한 박물관들을 찾아 직접 그 현장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

여 현재를 넘어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2. [협업 프로젝트]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하고 싶다.

전 세계의 항공박물관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이라는 콘텐츠는 다른 영역이나 

주제의 콘텐츠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한정되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

가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항공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군용

기나 20세기 이후 사용된 주요 민간 항공사 활용 기체의 개발 및 제작 과정 등의 기초 자료는 공유한다면 많

은 관에서 전시 및 교육 등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과 “박물관” 분야의 다양한 학예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루고

자 하는 많은 영역의 전문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작년 박물관은 

UAM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많은 기관과 회사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컬로퀴엄을 열었지만 이를 실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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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위한 박물관 콘텐츠로 습득, 변환, 활용하는 데에는 매우 한계를 겪고 있다. UAM은 새로운 “항공” 콘

텐츠로, 앞으로 많은 항공박물관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함께 UAM 관련 자료

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할 콘텐츠를 논의한다면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어떤 “항공박물관 네트워크”를 계획하는가?

1. [항공박물관 전문가 주제 워크숍]

국립항공박물관은 그간 국제 박물관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결과를 얻

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여타 네트워크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야 함 또한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립항공박물관이 제안하는 항공박물관 전문가 주제 워크숍의 가장 큰 

특징은 영속적 네트워크 관계를 지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간을 한정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스케쥴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워크숍의 주제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뿐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서의 토론과 

향후 의견서 교환 등을 통해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워크숍은 네트워크 참여관과 국립항공박물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순회하면서 처음 3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첫 해는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항공 우주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개최 박물관도 워크숍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것이다. 4년 스케쥴의 가장 마지막 해는 3년의 워크숍과 그 외 다양

하게 진행될 협업 프로젝트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고 의논

하는 학술대회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게 4년의 스케쥴 동안 국립항공박물관은 실질

적으로 참여하는 항공박물관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하는 워크숍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2. [협업 프로젝트] 

국제 박물관 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체화하

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트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 

네트워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참여하는 박물관 간 서로를 더 많이 알 수 있

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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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매우 구체화하고 구조화하여 1회성이 아닌 다회성 프로젝트로, 그리고 파트너가 변경되거나 프

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첫 번

째 결과물이 앞으로 핀란드 항공박물관과 함께 발표할 협업 컬로퀴엄이다. 물론 처음 양 박물관에서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협업을 위해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나아가 국립항공박물관은 이 항공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 컬

로퀴엄 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전시, 교육 콘텐츠의 공유와 협업 교류 전시 개최, 교육 프로그

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제안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참여 

박물관들이 서로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된다

면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 제안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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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국제협력을 통한 항공문화 조성

Chris KitzanㅣDirector General, Canada Aviation and Space Museum/Ingenium

Erin GregoryㅣCurator, Canada Aviation and Space Museum/Ingenium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Canada Aviation and Space Museum) 소개

캐나다 국립항공박물관(National Aviation Museum)은 1954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1960년 10월 25일

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처음 오타와 업랜드 국제공항(Uplands International Airport) 터미널 건물

에 위치했던 컬렉션은 1964년 다른 세 개의 항공 컬렉션과 함께 역사적인 캐나다 공군의 기지인 록클리프

(Canadian Forces Base Rockcliffe) 내 제2차 세계대전 시대 폐격납고 세 곳으로 분산 이전되었다. 

1968년 캐나다 국립항공박물관이 개별 컬렉션 모두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국립 항공 컬렉션(National 

Aeronautical Collection)’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립박물관들이 인제니움

(Ingenium) 이라고 하는 캐나다 과학혁신박물관(Canada’s Museums of Science and Innovation)이

라는 국립박물관 법인 산하에 통합되었다. 캐나다 과학기술박물관(Canada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캐나다 농업식품박물관(Canada Agriculture and Food Museum),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

(Canada Aviation and Space Museum)이 인제니움 산하에 있다.  

캐나다항공우주박물관의 외관. 지금의 건물은 1988년에 건축되었지만, 박물관은 1960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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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격납고는 2005년 소장 중인 대형 항공기를 적절하게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8년 항공박물관을 위한 새로운 전용 건물이 완공되었고, 2005년 예비 격납고가 추가되었다. 2010년에

는 기존 건물에 로비, 중층, 도서관, 강당이 증축되었고, ‘우주 영역’의 전시 공간이 신설되었다. 캐나다에서

는 최대 규모의 항공박물관이며, 캐나다의 주요 항공 유산 네트워크 및 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컬렉션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냉전 이후까지 캐나다 항공의 역사를 대표하는 130여 대의 항공기를 

포함하여 약 8,500여 점의 소장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표 소장품은 드 하빌랜드(De Havilland)에

서 제조한 항공기 비버(Beaver)와 트윈오터(Twin Otter) 시제품, 개발 중단되어 폐기된 아브로 애로우

(Avro Arrow) 동체의 일부(현존 가장 크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 전리품으로 캐나다로 들어온 희귀 

항공기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박물관은 여러 차례 의미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람객이 즐길 수 있

는 매력적인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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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이 오픈한 <냉전> 전시관은 냉전 당시의 캐나다 왕립 공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하고 사람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항공 역사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향후 워크숍 주제 및 협력 기회

항공박물관의 연관성

지나친 존재론적 의문으로 들릴 위험이 있으나, 전문가 집단으로서 항공 박물관과 컬렉션의 관련성을 주기

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청소년, 나아가 일반 대중과 항공 우주 생태

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박물관의 가치 제안이라고 본다. 박물관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박물관, 

산업계, 교육청, 학계, 정부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캐나다 항공 및 항공 우주의 과

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항공 박물관의 전통적 전시 모델에서 

벗어나, 가능한 많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사람 중심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실을 재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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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항공박물관은 주기적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거대한 오픈형 갤러리이다. 

국내외 영향력 확대 

네트워크 상의 박물관 상당수 역시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다. 캐나다 항공우주박물

관은 전국적 규모 및 임무를 지닌 국립박물관이면서 동시에 오타와 시에 자리잡은 지역 박물관이기도 하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그리고 인제니움)은 국내외적으로 자체 프로그과 컬렉션, 전시, 

기타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

서, 자원 공유와 협력 콘텐츠 개발, 타 박물관의 성공사례 논의 또한 매우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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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니폼은 <냉전>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항공역사 속에 숨겨진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보여주고자 

한 박물관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접근 방식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및 경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박물관들은 디지털 상품을 통해 박물관 벽 너머의 관람객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인제니움은 비디오게임, 인터렉티브 앱을 개발했고 웹사이트 상에 온라인 컬렉션 페

이지를 추가했다.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 또한 전시회의 일환으로 캐나다 최북단에 위치한 DEW 라인(조기

경보라인, Distant Early Warning Line) 레이더 기지의 3D 디지털 투어와 같은 디지털 인터렉티브를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현실(XR)을 실험해왔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다른 이들

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한다.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접근성 측면에서 선두주자라는 점에 자부심

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상품 개발의 모범사례, 접근 가능한 경험에 관한 논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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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학습

체험학습은 몇몇 다른 박물관 경험처럼 젊은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캐나다 항공우주박물관은 

탁 트인 공간에서 항공기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애호가들에게만 매력

적인 공간이 아닌 가족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게임 오브 드론(Game of Drones)’, 

크레이터 충돌 등과 같이, 항공우주박물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파트너와 같이 개발하여 성공을 거둔 체험학

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나아가, 타 박물관들이 어떻게 외부 파트너와 리빙(living) 또는 팅커링

(tinkering) 랩을 구축해왔는지, 또는 관람객을 위한 체험학습 성공사례를 배우고 싶다.

예비 격납고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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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관행

인제니움은 보존 및 컬렉션 관리의 안전성에 있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컬렉션은 관리 

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인제니움은 해당 컬렉션을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개발했다. 최근 보존팀은 예비 격납고 내부와 박물관 바닥에 위치한 항공기 위치를 대폭 정교하게 변

경하면서, 랭카스터(Lancaster) 폭격기의 리누(RePneu) 충진 타이어를 교체하고 랜딩기어도 수리했다. 

이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네트워크 상의 박물관들과 기꺼이 공유하고 안전한 컬렉션 취급에 관한 다

른 박물관의 모범사례를 배우고자 한다.

기타 아이디어

다음은 특정 박물관에 한정된 사례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고찰해 볼만한 흥미로운 안건이다. 캐

나다에서 ‘진실과 화해’ 및 식민주의 과거 청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곧 진행될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전

통적으로 캐나다 최북단에서 거주해온 이누이트족 공동체에 미치는 항공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

다. 따라서 세계 박물관들이 수행한 원주민들에 대한 항공기술 영향성에 관한 연구들을 논의하고, 자국 원주

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을 알고 싶다.

보존과 복원의 관점에서 복원(restoration), 재현(reproduction), 복제품(replica), 복구(reconstruction), 

원본(original) 등의 용어에 관한 논의 역시 모두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들 용어에 대한 보편적

인 정의가 부재하며, 특히 항공기를 원 기체인지 복구 기체인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원 부품의 비율에 대한 보

편적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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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국립독일박물관: 항공박물관 특별관심그룹(Special Interest 
Group)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아이디어

Ulrich KernbachㅣHead of Collections, Deutsches Museum

Andreas HempferㅣCurator, Deutsches Museum

 

❚항공 프로젝트 및 협업 아이디어

1903년에 설립된 독일 뮌헨 국립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은 과학과 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소장

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한 항공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다. 1904년에 수집된 최초의 소장품은 1894년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이 제작하여 비행에 성공한 글라이더이다. 그 외 데이턴(Dayton)에서 제작

한 오리지널 라이트 모델 A(Wright Model A), 가장 오래 되고 온전한 상태의 Bf 109 전투기, 최초의 에어

버스 A300, 1960년대 독일의 VTOL(수직이착륙) 실험기 전체 라인과 더불어 현대 민항, 군용, 구조, 스포

츠, 연구 목적의 항공기 등 상징적인 전시물들은 폭넓은 항공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항공 

컬렉션은 뮌헨 본관과 뮌헨 인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비행장인 오버슐라이스하임(Oberschleißheim)에 

위치한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다른 훌륭한 항공박물관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각 박물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소장, 보존, 전시 관행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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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rnd Wackerbauer

국립독일박물관은 독일 바바리아(Bavaria)주 뮌헨(Munich) 중심부에 위치한 이자르 강(river

Isar) 위의 섬에 위치하고 있다. (c) Alexander Goettert - 국립독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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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슐라이스하임에 위치한 항공박물관 전시관은 전시 공간이 약 8,000㎡에 이른다. 

❚혁신적인 보존 및 비파괴 연구방법 공유

국립독일박물관은 항공 유물의 복원과 보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박물관 산하 통합 연구

소의 가이드를 따르며 미술 작품 및 건축물 복원이나 산업 비파괴 검사 등 다른 분야의 혁신적인 분석 방법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다학문적 복원 팀은 ICOM, CCI, AIC의 복원 윤리 강령에 기반하여 항공기의 전

시 및 보존의 필요성과 비록 새로 칠해지는 페인트 밑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지라도 원래의 섬유, 도색, 역사

적 흔적은 보존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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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슐라이스하임에 위치한 항공박물관 전시관은 전시 

공간이 약 8,000㎡에 이른다.

역사적인 항공기의 경우, 원래의 흔적과 이후 변경된 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립독일박물관

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보존 과학 또는 비파괴 검사 전공자들의 지원을 통해 중요한 유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이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릴리엔탈 

글라이더, 메서슈미트 Bf 109, Me 163, Me 262, 포커 D.VII, 그리고 최근에는 V2 로켓에 숨겨진 원래의 

표식, ID 번호, 위장 페인트와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관내외에서 디지털 이미지, CT 스캔, IFR, 열화상, 컬러층(layor)과 기타 소재 분석 방법이 이 연구를 지원한

다. 광범위한 역사적 연구와 함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국립독일박물관의 경험은 다른 박물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 박물관에 소장된 유사 유물과의 비교를 위해 소량의 도료 샘플을 교환하는 협력 프

로젝트는 상호 간의 분석 역량을 극대화하고 유물의 외형 연구에 도움이 되는 DB 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Bf 109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스페인 추락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은 

1938년 콘도르 군단 시절의 특정 컬러층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모형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국립독일박물관은 이러한 연구가 단순한 과학적 실습에 그치지 않도록 전시된 항공기 유물 바로 

옆에 특별 미디어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연구 과정의 맥락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또한 대학을 포함한 다른 지

원 기관들의 혁신적 역량을 소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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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전시물 관리

야외 전시물은 보존과 유지 관리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국립독일박물관은 2018년부터 오버슐라이즈하

임 야외 전시장에 대형 트랜스올 쌍발(twin-engine) 수송기를 전시하고 있다. 현재 온도조절 설비, 플렉시

글라스 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설비, 모니터링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을 소규

모 가이드 그룹으로 나누어 입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시 6년만에 외부 도료의 열화, 변색이 나타났다. 

현대항공관은(박물관 섬에 있는 본관) 건물 지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한 보호 코팅, 온도 모니터링, 정기 유지보수 일정 등을 강화하여야 하겠지만 다

른 박물관의 야외 전시물 데이터 역시 필요하다. 각기 다른 박물관의 협력을 통해 여러 기후 조건 하에서 다

양한 방법을 테스트 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매

우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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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슐라이스하임에 위치한 항공박물관 전시관은 전시공간이

약 8,000㎡에 이른다.

❚소장품 수집, 교환, 복원 및 처분을 위한 네트워킹

각 항공 박물관의 수장고 공간상의 한계를 해결하고, 소장품간 중점 연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물 교환과 

처분을 위한 박물관간 교류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소장품 수집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 방식에는 다른 항공 박물관의 수집 주안점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것이 포함된다. 박물관

간 소장품 수집 전략을 조율한다면 관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른 박물관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 유물 교환 등을 통해서 유

물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원 역시 박물관간 부품 교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

다. 소장 중인 유물은 각 박물관 간의 교환을 통해 더욱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전시될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장고 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박물관 간의 자원과 지식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 유산을 보다 효

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운송 비용의 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유물 교환 방식을 통해 비용을 분

담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회원 간의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물 교환 등을 통하여 공간적 제약에 의한 유물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복원 역시 박물관 간의 부품 교

환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장 중인 유물은 각 박물관 간의 교환을 통해 더욱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전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소장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박물관 간의 자원 공유, 지

식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 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물론 운송 비용 문제가 남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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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교환 방식을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특별 관심 그룹 회원들을 위한 포괄적인 국제 데이터베이스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대형 전시물의 맥락화 방법

2022년 중반에 재개관한 새 항공 전시관은 설계 시 항공기 배치뿐만 아니라 맥락의 시각화에도 큰 중점을 

두었다. 국립독일박물관에서는 역사적 맥락, 기술 발전, 개개인의 이야기 등을 통합하여 각 항공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내러티브 중심의 전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1918년부터 1945년까지의 항공 전시

에서는 비행기의 중요한 맥락에 완전히 새로운 초점을 맞췄다. 그것은 독일 항공 산업과 나치 정권간의 협업

으로 인하여 전시물 Me 262, Me 163과 같은 항공기 생산시 비인간적인 여건 속에서 강제 노동이 광범위

하게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항공기술의 우월성에 관하여 오랫

동안 지속되어 온 신화를 해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1992년에 건축된 항공박물관은 뮌헨 도심에서 약 20km 떨어져 있고, 바바리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비행장 중 한 곳

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Me 262처럼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항공기 옆에서 그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었는데, 이는 강제수용소 기념관과 같이 전혀 다른 기관의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다.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미디어 및 오디오 스테이션, 프로젝션, 대형 벽면 그

래픽과 같은 다감각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대규모 개입형 설치물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항공 역사의 논쟁

적 측면을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맥락화 하는 것과 같은 특정 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람객 평가 데이

터와 함께 공유한다면 향후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모든 박물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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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대상 데모 스테이션 구축

교육과 참여에 대한 박물관의 노력은 체험형 데모 스테이션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인터렉티브 환경을 통

해 관람객은 항공의 기본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새로 제작된 풍동 세트(wind tunnel)은 표준화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양력과 항력 원리, 무게 중심, 제어면 움직임의 효과 또는 공기역학적으로 형성된 기체의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행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아주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여

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존의 데모 프로그램도 새로운 데모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거나 유지보수 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박물관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매달려 있는 항공기(Hanging Airplanes) 경험

대형 항공기 전시는 물류, 안전성, 접근성 및 청소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립독일박물관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워크숍팀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공간 천장에 항공기를 매달아 설치할 때에는 유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람객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안전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구

체적인 공학적 평가, 맞춤형 지지대 설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항공역사관은 1918년부터 1945년까지의 항공 역사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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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립독일박물관 항공팀은 윤리강령 준수, 혁신적 분석 및 연구방법 융합을 통해 항공 유산 보존

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구축된 협업 네트워크를 여 소장품을 유지하고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

어 국립독일박물관은 전 세계 항공 박물관 특별 관심 그룹에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 교환하고 파트너

십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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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왕립공군박물관 사례

Haidy ElmesiryㅣPh.D. Researcher, Royal Air Force Museum

❚왕립공군박물관 소개

왕립공군박물관은 영국 왕립공군(RAF, Royal Air Force)의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된 선도적 기관이다. 1965년 신탁 계약에 따라 설립되었고 1972년 일반 공개된 왕립공군박물관은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북 런던(North London) 헨든(Hendon), 웨스트 미드랜드(west Midlands) 코스포

드(Cosford)에 전시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태포드(Stafford)에 있는 세 번째 분관은 수장고 전용 공간

으로 사용하고 있다. 왕립공군박물관의 사명은 깊이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왕립공군과 왕립

공군의 전신,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타 공군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학문적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비전은 영국 왕립공군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왕립공군의 구성원과 전체 소

장품에 대한 탐구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왕립공군박물관의 주요 항공기와 전시

런던 전시관과 미드랜드 전시관으로 나눠져 있는 왕립공군박물관은 방대한 항공기와 전시물을 자랑한다. 런

던 전시관은 ‘4대 전투기(Fighter Four)’를 비롯하여 영국 본토 항공전(Battle of Britain)에 출전했던 항공

기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세트로 소장하고 있다. ‘4대 전투기’는 스핏파이어(Spitfire), 허리케인

(Hurricane), 메서슈미트(Messerschmitt) 109, 피아트(Fiat) CR42로 이들 기종 모두 영국 본토 항공전

에 참전했다. 관람객들은 또한 서로 다른 시대의 다양한 항공기를 함께 볼 수 있는 ‘하늘 위에서의 제1차 세

계대전(The First World War in the Air)’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 전시는 왕립공군 기체의 운용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아브로 랭카스터(Avro Lancaster) B.I 가 있다.

코스포드에 위치한 미드랜드 전시관은 사뭇 다르면서도 런던 전시관만큼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국립 냉전 전시(National Cold War Exhibition)’는 다양한 항공기와 함께 상징적인 자동차와 모형들이 어

우러져 긴장된 시대의 이야기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시된 주요 항공기로는 영국 왕립공군 V-폭격기 

부대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핸들리 페이지 빅터 (Handley Page Victor) K.2, 냉전 당시 동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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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을 대표하는 미코얀 구레비치 MiG-15 (Mikoyan-Gurevich MiG-15) 등이 있다.

두 전시관 모두 항공기의 역사적, 기술적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몰입형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런던 전시관의 4D 극장, 두 전시관에 설치된 여러 인터렉티브 전시 등이 대표적인 예이

다. 이와 같은 노력은 영국 왕립공군의 유구한 역사와 지속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모든 연령의 관람객에게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왕립공군박물관의 파트너십 및 협업

국제적으로 영국 왕립공군박물관 미국 재단(Royal Air Force Museum American Foundation)과의 파

트너십은 항공우주와 역사 이해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전시, 전문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파트너십

은 청소년 및 교육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영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 역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왕립공군박물관은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를 학술회의에 초대하여 공군 역사, 기술 및 사회 경제적 영향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토론한다. 이는 박물관의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헌신과 국제적인 대화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큐레이션 상의 강점 및 협업 노력

왕립공군박물관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컬렉션 관리 및 보존 접근방식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국 국

립기록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왕립공군박물관은 국가 표준에 맞춰 기록물

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기탁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기록보관소 커뮤니티 내에서 박물

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 및 역사 기관과의 협업 관계도 강화한다. 박물관은 또한 왕립공군

과 관련된 개인사를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구술 역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에서 왕립공군에 관여된 사람들의 경험과 기여를 기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 속 인물들의 목소리

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참전 용사, 군무원 및 기타 영국 공군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교육 및 

역사적 목적으로 보존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각각의 소장품은 미래 세대도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 깊게 보존된다. 보존 작업은 포괄적이며, 소장품

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와 함께, 노후화된 소장품의 복원 작업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은 소장

품의 미적, 역사적, 물리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관람객들의 감상과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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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항공기 전시(Suspended collections)

왕립공군박물관에는 모든 전시관을 통틀어 50여대의 항공기와 미사일, 축소 모형이 천장에 매달려 전시되

어 있다. 또 박물관은 벤치마킹 조사와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소장품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고 매년 정기적인 청소와 검사를 실시하여 전시물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

고 항공 박물관이 매달린 항공기 전시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왕립

공군박물관의 보존센터 관리자는 영국과 세계 여러 항공 박물관들과 매달린 항공기 전시에 관한 대화를 진

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숙련된 박물관 자원 봉사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작성

한 광범위한 금속학 보고서와 함께, 매달린 항공기와 물체를 위한 박물관의 전시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었다. 

박물관은 전시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예방 및 위험 관리 조치 외에도 현재 본인이 진행 

중인 연구 기반 접근방식을 통한 매달린 항공기에 대한 관리 조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

표는 물체를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아 두었을 때, 비표준 비행 자세로 항공기를 전시할 때, 그리고 다양

한 건축 자재의 특성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2021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더 많은 

박물관과 협력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지도에서는 2021년도 보고서에 참여한 박물관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지도에서는 목록에 추가되어 프로젝트 관련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박물관과의 소통은 각 박물관 직원의 개별 연락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전 세계 항공 

박물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각 박물관의 관심사, 전망,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타 박물관의 경험, 그들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 과제 해결 방

법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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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고서 참여 박물관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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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력 방향:

▪ 항공 유산 소장품 목록 작성을 위한 협력

포괄적인 항공 유산 소장품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어디에 

어떤 소장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항공 박물관 간 소장품의 취득과 처분 절차

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협업 개발

네트워크에 속한 박물관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오픈 소스 도구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이 공동의 노력은 모든 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강력하고 기능이 풍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협업을 통해 독점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서 예산이 제한된 소규모 박물

관의 기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합의된 공통의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기관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유산의 공학적 과제 해결

협업 프로젝트와 워크숍 시리즈를 수립하여 소재과학, 기계공학, 보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야금학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박물관들은 협력을 통해 역사적인 항

공기 다수에 필수적인 금속합금 및 복합재료를 보존하고 복원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박물관 경험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통합

3D 이미지과 가상현실(VR)의 통합은 관람객 참여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높은 비용과 빠른 기술 노후화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협업 노력은 

이들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 직원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술 활용의 모범 사례 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는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전시의 진정성 또는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관람객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이다.

▪지식 창출 및 공유

다음 세대의 큐레이터가 공군이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전임자들이 습득한 광범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큐레이

터 인턴쉽, 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이와 같은 지식 전달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항공 유산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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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실무에 대한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분야 전반에 대

한 지식 공유를 더욱 지원할 수 있다.

 

런던 전시관  © 왕립공군박물관/Iain Duncan

3-4번 격납고 전시. 스핏파이어(Spitfire)는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도 역경을 딛고 승리한 상징으로 많은 사

랑을 받았다. RJ 미첼(Mitchell)이 설계한 이 기체는 속도와 민첩성, 화력을 두루 갖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왕립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시된 기체는 실제 전투에서 운용되었고 제 609 비행

중대에서 활약했다. 이 전투기의 조종사였던 J.S. 힐(Hill) 소위는 1940년 10월 21일 독일 융커스

(Junkers)사의 폭격기 Ju 88을 격추한 공로의 절반을 인정받았다. 이 항공기는 영국 본토 항공전에 참전한 

후 생존한 주요 단좌 전투기 네 대로 구성된 박물관의 ‘4대 전투기(Fight Four)’ 전시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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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립공군박물관/Iain Duncan

3-4번 격납고 전시. 호커 허리케인(Hawker Hurricane) Mk I은 1937년 영국 왕립공군 최초로 기관총 8

정을 탑재한 단엽기로 취역했다.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스핏파이어보다 많은 수의 허리케인이 출전하여 전

체 독일 항공기의 60% 이상을 격추시켰다. 프랑스 침공(Battle of France)과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제 

607 비행중대에서 활약했던 이 전투기는 전투 후반부에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Clyde) 만 위에서 호송 순

찰 중이던 캐나다 왕립공군(RCAF) 제1 비행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이 항공기 역시 영국 본토 항공전

에 참전한 후 생존한 주요 단좌 전투기를 한데 모아 놓은 독특한 컬렉션인 ‘4대의 전투기’ 전시의 일부로,  실

제 살아남은 전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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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립공군박물관

3-4번 격납고 전시, 울프강 토이머(Wolfgang Teumer) 소위가 비행한 이 독일 전투기 Bf 109E는 1940

년 11월 27일 제 66 비행중대 소속 스핏파이어에게 격추 당해 맨스톤 기지(RAF Manston)에 불시착했다. 

이 전투기는 격추당한 다른 Bf 109E 기체의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한 후, RAF 조종사들이 시험 비행을 통해 

첨단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원형의 메서슈미트 Bf 109E 중 하나인 이 비행기도 

박물관의 ‘4대의 전투기’ 전시의 일부이다. 

© 왕립공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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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격납고 전시. 첼레스티노 로사텔리(Celestino Rosatelli)가 설계한 이탈리아 전투기 피아트 CR 42

는 제2차 세계대전 참가국이 제조한 마지막 단좌형 복엽기 전투기이다. CR 42는 남프랑스 침공에 참여했고 

이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 왕립공군을 상대로 싸웠다. 왕립공군 전투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CR 42는 

전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

1940년 10월 이 CR 42 전투기는 이탈리아 공군(Corpo Aereo Italiano) 소속으로 출전했다. 1940년 11

월 11일 이탈리아군의 하위치(Harwich) 공습 중 영국 오르포드 네스(Orford Ness)에 강제 착륙했다. 조종

사 피에트로 살바도리(Pietro Salvadori)는 포로로 잡혔고 그의 전투기는 이후 영국 왕립공군에서 수리하여 

시험 비행하였다. 이 항공기는 현존하는 온전한 상태의 원형 CR 42 두 대 중 한 대이며, 역시 ‘4대의 전투기’ 

전시의 일부이다. 

© 왕립공군박물관/Iain Duncan

5번 격납고에 전시 중인 이 아브로 랭카스터(Avro Lancaster)는 드물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항

공기로 왕립공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항공기 중 하나이다. 평균적으로 랭카스터의 수명은 

21회의 작전 출격이지만, 이 랭카스터는 총 137회를 비행하였다.  

1942년 영국 왕립공군 소속으로 취역했고 폭격기 사령부의 독일 야간공습 당시 큰 기여를 했다. ‘퀴니

(Queenie)’라는 닉네임으로 이니셜 Q가 그려진 아브로 랭카스터 R5868은 제83 비행중대 소속으로 68회 

출격하였고 이후 1943년 9월 호주 왕립공군 제467 비행중대에 합류하여 ‘슈가(Sugar)’라는 닉네임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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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셜 S를 갖게 되었다. T.N. 스코필드(Schofield) 소위가 몰았던 ‘슈가’는 1944년 5월 100번째 출격을 하

였는데, 그 이전에 독일 헤르만 괴링(Hermann Goring)이 호언장담한 ‘단 한 대의 적기도 제국 영토 위를 

날지 못한다(No enemy plane will fly over the Reich territory)’ 문구를 동체 측면에 새겼다. 기수 부분

에 그려진 폭탄 문양은 출전한 비행 임무를 의미하며 엔진 덮개 위에는 랭카스터를 조종한 제467 비행중대 

소속 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 출격은 1945년 4월 23일 독일 플렌스부르크(Flensburg) 항구의 선박이 대상이었다. 

6번 격납고 관람대에서 내려다본 “1980년-현재, 불확실성의 시대” 전시                             © Haidy Elme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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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격납고 관람대에서 내려다본 “영국 왕립공군 이야기: 1918-2018, 첫 100년” © Haidy Elmesiry

미드랜드 전시관            © 왕립공군박물관/Iain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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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격납고에 전시 중인 핸들리 페이지 빅터(Handley Page Victor)는 냉전 당시 영국의 핵 억지력 수행을 

목적으로 핸들리 페이지 항공(Handley Page Aircraft Company)에서 개발 · 생산한 영국의 전략폭격기이

다. 하지만 이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작전 수행은 이후 공중 급유기로의 역할이었다

1969년 영국 왕립해군은 폴라리스(Polaris) 미사일 도입과 함께 영국 핵 억지력 책임을 이어받았다. 1966

년 빅터가 공중급유기로 개조되는 등 왕립공군의 V-폭격기 함대는 이미 그 목적이 전용되기 시작하였다. 빅

터는 1982년 포클랜드 분쟁(Falklands Conflict) 당시 모든 공중급유 임무를 도맡아 수행했으며, 이는 다

른 어느 영국 기체도 수행할 수 없었던 중요한 작전 상의 기여였다. 군 작전의 숨은 영웅 가운데 하나였던 것

이다. 왕립공군박물관에 전시된 빅터 XH672는 포클랜드 분쟁 당시 첫 두 차례의 블랙벅(Black Buck) 작전

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후 두 차례 추가 작전을 지원했다. 또한 어센션섬(Ascension Island)에서 님로드

(Nimrod) 작전에 참여, 해리어 GR.3의 전투 출격을 지원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빅터 함대는 총 299회의 

공중급유를 위한 출격을 했고 그 중 XH672는 52회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이 함대는 1993년에 퇴역했다.

© 왕립공군박물관/Iain Duncan

4번 격납고 전시. MiG-15는 후퇴익(sweap wing) 디자인, 여압 조종석, 사출 좌석을 도입한 최초의 구 소

련 생산 항공기이다. MiG-15 생산은 1948년 3월에 승인이 되어 그 해 말에는 상당수가 취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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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말 한국 상공에서 처음 전투에 투입된 미군 조종사들은 MiG-15의 뛰어난 성능에 충격을 받았다. 

MIG-15는 37mm 기관포 1문, 23mm 기관포 2문으로 무장하고 빠른 속도와 기동성, 높은 항속 거리로 

영국과 미국이 설계한 1세대 제트 전투기들에게 강력한 적이 되었다.

© Haidy Elme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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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공군박물관 4번 격납고, 국립 냉전 전시. 호커 시들리 벌컨(Hawker-Siddeley Vulcan) B.2 XL318은 

기체 일부분이, 호커 헌터(Hawker Hunter) T7A는 기체 전체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오른쪽에는 캐나디어 

세이버(Canadair Sabre) F4 XB812가 있다.

© 왕립공군박물관/ https://www.rafmuseum.org.uk/midlands/whats-going-on/news/cleaners-embark-on-a-high-flying-mission/

전문 클리닝팀은 건물 기둥을 타고 올라가 자일을 타고 내려오며 항공기에 접근한다. 클리닝팀은 항공기 청

소와 동시에 비행 자세로 매달려 있는 항공기의 고정(suspension) 케이블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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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핀란드항공박물관과 국제협력 목표 – 2024 NAMOK-FAM 
프로젝트 경험

Valeri SaltikoffㅣProject Manager, Deputy Managing Director, Finnish Aviation Museum

이 글에서는 핀란드항공박물관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박물관의 목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최근 핀란드항공박물관(FAM, Finnish Aviation Museum)과 국립항공박물관(NAMOK, National 

Aviation Museum of Korea)이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핀란

드박물관법(Finnish Museums Act)에 따라 국가적 책임이 부여된 박물관의 관점에서 항공 박물관간 국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핀란드항공박물관

핀란드항공박물관(Finnish Aviation Museum, FAM)은 민간 법인의 전문 박물관으로 핀란드의 항공 역

사(민간 및 군) 역사를 다루고 있다. 박물관은 헬싱키 수도권 반타(Vantaa)시에 있으며, 헬싱키 국제공항에

서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은 80여 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1만 여 점의 유물, 

20만 장 이상의 사진, 1,500m에 이르는 문서 자료, 그리고 핀란드 최대의 항공 전문 도서 컬렉션을 소장하

고 있다.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항공 관련 전문적 배경 또는 항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자원

봉사자 약 200명이 직원들을 지원한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핀란드에

서 가장 선도적인 전문 박물관 중 하나이다.



52∙

핀란드항공박물관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 받은 전문 박물관으로, 민간 및 군 항공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헬싱키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핀란드 반타 시).

현재 박물관의 주요 전시물로는 수십 대에 달하는 항공기가 있다. (사진 제공: 핀란드 반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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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물관은 완전히 새로운 항공 박물관이라는 대대적인 혁신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

는 신축 박물관 건물, 신규 전시, 새로운 운영 개념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박물관 소장품은 모두 인근의 

첨단 수장고로 이전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부지는 2028년 말까지 재개발을 위하여 완전히 비워야 했는

데, 박물관은 오랫동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했다.  2020년 박물관은 반타 시와 협력해서 신규 항공박물

관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시작하였고, 2021년 반타 시의회는 기존 박물관 길 건너편 부지에 신규 박물관 건

설 계획을 승인했다.

이 같은 대변화와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침내 2024년 3월 핀란드 정

부가 새 항공박물관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 출자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

었다. 현재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새 항공박물관은 2027년 개관할 예정이며, 박물관의 목표는 현재 방문객 

수를 두 배로 늘려 연간 10만 명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핀란드 교육문화부(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는 가장 최근 진행한 국가박물관정책 변

경 과정에서 핀란드항공박물관을 항공 부문의 국가적 책임을 부여 받은 박물관으로 지명했다. 핀란드박물관

법(314/2019)에 따르면 핀란드 문화유산청(Finnish Heritage Agency)과의 협의 하에 국가적 책임을 부

여 받은 박물관은 정부 지원 전문 박물관의 기타 요구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갖는다.

▪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전문 분야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작업 및 박물관 간 협력을 증진한다.

▪ 각 전문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

▪ 각 전문 분야에서 국제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 각 전문 분야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디지털 접근성을 개발한다.

현재 핀란드에는 총 17개의 박물관이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NAMOK-FAM 협업 프로젝트

2024년 2월 대한민국 국립항공박물관은 핀란드항공박물관에 협업 프로젝트를 제의하였는데, 8월에 개최

된 컬로퀴엄에 참석하여 박물관 관람객과 한국의 항공 애호가들에게 핀란드항공박물관과 핀란드 항공 역사

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의 현재 목표 중 하나가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

발하는 것이고, 국립항공박물관의 이런 제안은 국가적 책임이 있는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협업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은 핀란드항공박물관의 국내외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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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온라인 콘텐츠에 추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곧 재개관할 핀란드항공박물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핀란드항공박물관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였다.

양 박물관은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후 핀란드항공박물관과 핀란드 항공 역사를 소개하는 10~20분 분량의 

동영상 네 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박물관 주요 전시를 소개하는 동영상 투어

▪ 박물관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

▪ 핀란드 항공 역사 초반의 소개

▪ 핀란드 항공 여행 전반의 역사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컬로퀴엄에 온라인으로 참여, 8월 8일 30분간 라이브 Q&A 세션을 진행했다. 네 개의 

동영상이 세미나에서 상영되었고 양 박물관의 유튜브 채널에도 1차 업로드가 되었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일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으나 전문적인 오디오 비주얼

(AV) 팀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핀란드항공박물관이 먼저 동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원

본을 촬영하면 해당 동영상을 편집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전문 촬영기사를 고용

하였고 동영상의 스크립트 작성과 진행은 핀란드항공박물관 직원이 맡았다.

2024년 봄 핀란드항공박물관에서 네 개의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동영상 원본과 더불어 스크립트 관련 배경 

원고가 국립항공박물관측에 전달되었다. 컬로퀴엄이 열리기 전에 공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항공박물

관 팀이 8월 초까지 동영상을 편집했다.



∙55

2024년 핀란드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 국립항공박물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마쳤다. 핀란드항공박물관과 핀란드 
항공 역사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 네 편을 제작하여 8월 국립항공박물관 주최 컬로퀴엄에서 상영하였다. 

(사진 제공: 국립항공박물관)

❚국제협력에 관한 생각

본 발표문을 작성한 시점에는 프로젝트가 막 종료된 상황이어서 결과를 평가할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다. 3

일에 걸쳐(8월 8일~10일) 진행된 국립항공박물관 컬로퀴엄에는 오프라인으로 총 195명이 참석했고 그 외

에도 432명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핀란드항공

박물관이 제작한 동영상은 아직 유튜브 상에 업로드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책임을 부여 받은 박물관으로서 핀란드항공박물관의 목적 달성에 

이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이번 컬로퀴엄 참석을 통해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제작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양 박물관 모두 비슷한 주제와 

테마(각 국가의 항공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이 타 박물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없던 잠재적 주요 관람자 집단을 중심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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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항공박물관의 우선 과제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문화유산 성과 및 신규 항공박물관의 연

간 관람객 목표를 충족하거나 적어도 새로운 관람객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항공박물관 직원이 온라인 상으로 컬로퀴엄에 참석하여 짧은 Q&A 세션을 진행하였고, 한국 청중과 함께 
핀란드 항공 역사를 논의하였다.  (사진 제공: 국립항공박물관) 

비록 핀란드항공박물관이 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자체 제작 및 협업 제작) 

이번 협업 프로젝트는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전체 예산 및 인력에 비하여 만만치 않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되

었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이번과 같은 규모로 동영상을 편집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이 모든 작업을 

외주에 맡겼었다면 자원과 시간이 더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 편집에 대한 국립항공박물관의 지원

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핀란드항공박물관의 관점에서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제안은 중요한 시점에 진행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

에 이번 프로젝트 합의 한 달 만에 핀란드 정부가 신규 항공박물관에 출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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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여정

에 나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립항공박물관과의 컬로퀴엄은 국제 협력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프로젝트의 예라

고 생각한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박물관의 전략적 목표를 지지하는 관람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지원을 받았다. 그 보답으로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가 국립항공박물관 컬로퀴엄에도 유의

미한 콘텐츠가 되었기를 바란다. 핀란드항공박물관은 도움을 준 국립항공박물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새

로운 항공 박물관’ 프로젝트가 허용하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협업 프로젝트에도 충분히 참여할 의사를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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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업 과정: 국립항공박물관과 
핀란드 항공박물관

조미엘ㅣ국립항공박물관 학술연구팀 학예연구원

❚서론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7월 5일 항공 문화 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김포공항 내에 개관하였고, 다

양한 활동들을 통해 대중에게 항공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관 이래 ‘컬로퀴엄’ 프로그램을 운영, 항공에 대한 지식과 항공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심화

시켜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세계 항공박물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각 나라의 항공 역사와 문화

를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항공박물관처럼 국가적 책임 하에 운영되는 전문 

박물관이자, 100년이 넘는 자국 항공 역사에 관한 방대한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보유한 핀란드항공박물관과

의 협업을 기획하였다. 이번 협력은 핀란드의 풍부한 항공 유산을 국내에 소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었다.

❚협업 프로젝트 소개

이번 컬로퀴엄의 목표 중 하나는 세계의 항공기와 항공 역사, 그리고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인문학적으로 엮

어 소개하는 데 있다. 컬로퀴엄은 '세계의 항공박물관과 항공문화: 핀란드편' 이라는 제목으로 8월 초 개최를 

목표로 핀란드항공박물관 외에도 국내외 여러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준비되었다. 먼저 협업의 핵심 국

외 파트너인 핀란드항공박물관에는 박물관의 역사와 소장품, 핀란드의 항공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등을 요청하였다. 두 박물관은 2월과 3월에 온라인 미팅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콘텐츠의 주제, 내용, 실시간 

라이브 질의응답 참여를 포함한 일정 조율, 자료집을 위한 원고, 저작권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후 5월에는 

핀란드항공박물관으로부터 영상 콘텐츠 스크립트를 전달받아 자막 제작을 위한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 

핀란드에서는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 6월 초 국립항공박물관에 160여개의 파일을 공유하였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외부 편집팀은 장시간의 파일 분류를 거쳐 6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스크립트에 맞춰 영

상을 편집하고, 5차례의 상호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핀란드항공박물관 소개',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자

원봉사자들', '핀란드 초기 항공 역사', '핀란드 항공 여행 100년' 총 4개 주제, 13-17분 분량의 영상을 모두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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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의 핀란드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였다. 그 중 하나는 핀란드 항공 역사

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항공사이자, 올해 창립 101주년을 맞이한 핀란드의 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인 핀

에어(Finnair)였으며, 다른 하나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핀란드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여러 콘텐츠를 보

유하고 있는 핀란드 관광청이었다. 두 기관과는 5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였고, 두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강연

자를 섭외하고 공식 아카이브 자료들을 제공받아 컬로퀴엄 전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실행 과정

다음은 3일 동안 진행된 컬로퀴엄의 개요와 프로그램이다. 

행 사 명
2024년 국립항공박물관 컬로퀴엄

‘세계의 항공박물관과 항공문화: 핀란드편’

일    시 2024년 8월 8일(목) ~ 8월 10일(토) 14:00~16:00

장    소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

협업기관 핀란드항공박물관, 핀란드 관광청, 핀에어

참가자 수

유형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합계

현장참가 47 58 90 195

온라인시청 217 151 64 432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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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핀란드의 역사와 문화, 핀란드항공박물관, 핀란드 항공 역사, 핀란드의 대표 항공사, 핀란드로

의 여행>이라는 여러 주제 안에서 핀란드와 핀란드 항공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일차와 3

일차의 프로그램은 국립항공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현장에 오지 않은 사람

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제든 생생한 강연 현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 해 놓은 상태이다. 

1일차 강연, 홍재웅, ‘핀란드의 영혼: 역사, 가치관, 그리고 문화예술의 조화’

매회 현장 강연자들의 강연 주제와 연관된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영상을 상영하였고, 특히 첫날 핀란드항공박

물관과 핀란드항공박물관의 독특한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 후에는 프로젝트 매니

저이자, 부관장인 발레리 살티코프(Valeri Saltikoff)와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힐라 레이카스(Hilla Leikas)

가 zoom을 통하여 핀란드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참가자들을 온라인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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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영과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박물관은 메인 강연 프로그램 외에 핀란드와 핀란드 항공에 대한 관람객들과 컬로퀴엄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숫자와 사진으로 보는 핀란드' 모듈 전시와 포토존을 운영하였다. 전시에 사용한 사진 자료는 

핀에어와 핀란드 관광청에서 제공하였으며, 패널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 경영 실천을 위하여 친

환경 종이 허니콤보드로 제작하였다. 또한 포토존에 함께 사용한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 조형물은 핀란드 

관광청과 핀란드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설치하였다.

모듈 전시 ‘숫자와 사진으로 보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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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결과물

이번 협업의 핵심 콘텐츠는 핀란드항공박물관과 협력하여 제작한 4개의 영상이다. 영상의 주요 장면과 간략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핀란드항공박물관 소개: 핀란드항공박물관 최신 전시와 하이라이트 소개

2.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자원봉사자들: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각 분야 자원봉사자들과의 인터뷰

3. 핀란드 항공 역사 요약: 핀란드의 공군, 항공 산업, 항공 레저 발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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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핀에어: 핀란드 항공 여행 100년: 핀에어 100년 역사 및 아시아 항로 개척 역사

참석자들은 13~17분 길이의 영상을 통하여 핀란드의 풍부한 항공 역사와 항공박물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영상들은 향후 국립항공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에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핀란드항공박물관에서는 이 영상들을 현재 진행 중인 박물관의 재개관 준비 기간 중 잠재 관람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 '핀란드 항공 역사 요약'은 핀란드항공박물관과 추가적인 협업으로 국내 여러 박물관의 학예 전문인력

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재개관 프

로젝트 준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뿐 아니라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핀란드 박물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

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항공박물관은 컬로퀴엄 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영상 콘텐츠와 관

련된 상세한 정보와 국내 협업기관 및 전문가들의 강연을 엮은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자료집은 모듈전시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 동참을 위하여 소량만 제작, 참가자들에게는 인쇄본 배포 대신

에 강연 내용을 요약한 리플렛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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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연말까지 국립항공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영상은 박물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결론

국립항공박물관과 핀란드항공박물관의 컬로퀴엄 협업 프로젝트는 항공박물관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었고 항공 유산을 보존하고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박물관들의 미래 협업에 좋은 참고 자

료가 될 것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이 2024년 구축하고 있는 국제 항공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항

공박물관들은 이번 컬로퀴엄과 같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식, 자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결과

물을 만들어 낼 것이며,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세계의 항공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고 기대한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